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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폭정 맞선 5.31 총파업 돌입한다”
금속노조, 노동탄압 분쇄·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공식 선언 … 윤석열 정부 1년은 ‘0’점

 

“금속노조는 윤석

열 정권의 폭정에 맞

서서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동

자·민중 생존권 지키

기 5.31 총파업에 돌입

합니다.”

금속노조가 5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을 열어 5월 31일 총

파업을 공식 선포하고, 윤석열 1년 

평가 조합원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

을 뿐인데 온 나라가 쑥대밭이다. 

민중의 피로 만든 민주주의는 뼈대

만 남았다”라며 “한국 사회 전반

이 급격히 퇴행하고, 경제위기 시대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민

중은 생활고로 도탄에 빠졌다”라고 

개탄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독재 정권은 노조를 부패집단, 간첩

노조,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

했다”라면서 “압수수색에 검찰, 

경찰, 국정원, 국토부, 고용노동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는 4월 17

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속노조 

위원장을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

으로 입건했다”라며 “69시간 노동

제, 최저임금 개악,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에 노

동개악,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를 했으나 답

변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이

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4월 18일 금속노조 투

쟁본부 대표자 회의에서 5월 31일 

주·야 4시간 이상 전 조직이 파업

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금속노조 요구에 정부 태도 변화

가 없다면, 7월 민주노총과 윤석열 

정권 퇴진 파업 투쟁으로 확대할 것

이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4월 18일 ‘금속노조 

투쟁본부 7차 대표자회의·45차 중

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정세의 

긴박함으로 금속노조 

위원장 방침으로 5월 

31일 총파업 투쟁을 

주·야 4시간 이상 전

개한다’라는 5.31 총

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노조는 5월 2일 

‘금속노조 투쟁본부 8

차 대표자회의·4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

의’에서 ‘윤석열 폭정 맞선 금속

노조 총파업대회’를 5월 31일(수) 

14시 수도권 지부가 집중하는 서울

대회와 지부별 대회로 열기로 결정

했다. 기업지부는 각 공장 지역의 

지부별 대회에 결합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조

합원 설문 조사결과’ 금속노조 조

합원의 77%는 윤석열에게 5점 만점 

중 ‘0’점을 줬다. 95%의 조합원이 

2점 이하의 평가를 했다.

응답 조합원 중 97%가 장시간 노

동으로 노동자 건강이 악화하고, 

94%는 가산수당 없는 연장노동 확

대로 실질임금이 하락할 거라고 답

했다. 부분근로자대표제를 시행하면 

단체협약이 무너지고 노동조합 대표

성이 훼손된다고 답변한 조합원이 

96%, 공정·직군별 노동시간이 달라

지면 노동조합 단결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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